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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1∼2세기 경, 만주에서 일어난 고구려는 퉁고우 지방에 자리잡고 오늘날의 평양 일대에 이르기까지 수 많은 고분 벽화를 남겼다. 고분 벽화에는 고구려인들의 힘차고 거센 기상이 잘 나타나 있고, 미술적으로도 동양 최고의 예술임을 알 수 있다. 벽화는 현실(玄室)의 천정이나 벽에 그려졌으며, 중요시된 화제(畵題)는 천체를 상징하는 해, 달, 별 또는 사신도(四神圖: 청룡, 백호, 주작, 현무)와 풍속도 수렵도 등이다.
고구려 고분 벽화

사신도(四神圖)
사수도(四獸圖)·사신그림이라고도 한다. 천상(天象)과 음양오행설(陰陽五行說)을 도안적(圖案的)으로 표현한 회화(繪畵)이다. 고대인들은 동서남북 4방의 성좌(星座)를, 또는 우주를 다스리는 제왕(帝王)과 그 밑에 4방을 수호하는 신수(神獸), 즉 동방에는 청룡(靑龍), 서방에는 백호(白虎), 남방에는 주작(朱雀), 북방에는 현무(玄武)의 방위신(方位神)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이 동물의 성질과 색채를 춘·하·추·동 4계절에 맞추어 청룡을 봄, 백호를 가을, 주작을 여름, 현무를 겨울로 배정하여, 옛날부터 왕들이 왕도(王都)를 정하는 데 기본적인 요건으로 삼아왔다. 한국에도 이 사신을 그린 고구려 분묘가 평남 강서군 일대에 남아 있다.
수렵도(狩獵圖)
사냥 그림은 스키타이와 이란의 동물 미술에 기원하며 중국 한나라 화상석(畵像石)이나 고분벽화에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송나라 때 《선화화보(宣和畵譜)》에는 번족(番族)이라는 화문(畵門)을 따로 두고 서역인의 활달하고 힘찬 기질과 사냥하는 장면을 표현한 그림을 따로 구분하여 실었다. 한국에서는 청동기시대 동물문견갑이나 울주군 반구대의 암각화에 사냥과 관련된 단편적 그림이 있으나 본격적인 수렵도는 고구려 무용총(舞踊塚) 등의 고분벽화에서 나타난다. 
무용총 널방 서벽에 채색된 수렵도는 활달하고 힘찬 고구려인의 기상을 아낌없이 보여준다. 큰 나무를 사이에 두고 오른쪽에 소가 끄는 마차가 대기하고 있고 왼쪽에 사냥 장면이 전개된다. 사냥 장면은 깃털이 달린 모자를 쓴 5명의 말 탄 사람이 활시위를 힘껏 당기며 사슴과 호랑이를 쫓고 있다. 산과 산 사이를 쫓고 쫓기는 말 탄 사람과 동물들은 매우 생동감 있게 표현되어 고구려인의 기개를 마음껏 발휘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배경의 산수화는 사냥 장면의 표현에 비해 도안화하는 정도로 그치고 있다. 나무는 고사리잎처럼 어색하게 표현되고 가까운 산부터 차례로 흰색, 빨간색, 노란색을 채색하여 당시 고구려인들이 산수화에는 무관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배경의 단순화가 오히려 사냥 장면을 더욱 생동감있게 느끼게 하는 데 큰 효과를 발휘한다. 이밖에 고려 공민왕의 《천산대렵도(天山大獵圖)》, 이제현의 《기마도강도(騎馬渡江圖)》가 있으며 조선후기의 호렵도(胡獵圖)가 민화로 전한다.
무용도(舞踊圖)
무용총이란 이름이 붙은 것은 묘실의 동쪽 벽에 1-4명이나 되는 남녀가 대열을 지어 노래를 부르고 춤추는 장면이 그려져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사서들이 흔히 우리 민족을 가리켜 “가무음곡을 즐겼다”고 서술한 데서도 알 수 있듯, 고구려 인들의 흥겨운 고갯짓과 율동이 화면에서 생생하게 느껴진다.
열네 명의 무용수와 악사가 상하로 그려져 있다. 중앙에는 춤을 추는 다섯 명의 무용수가 그려져 있고, 앞에는 춤을 지도하는 듯한 무용수와 아래쪽에는 가락을 넣는 일곱 명의 악사가 있다. 이들은 소매가 길고, 흰색 바탕에 검은 점무늬나 황색 바탕에 붉은색 점무늬가 있는 옷을 입고 있어서 화려한 패션 감각을 보여주고 있다.
이 무용 장면은 움직임의 표현에 역점을 둔 것으로 서서 춤을 추는 사람들을 약간씩 흐트러지게 배치하고 있다. 뒤로 뻗은 두 팔의 묘사에서는 표현상 어색함도 보이지만 한민족 특유의 어깨춤을 추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무악(舞樂)을 즐기는 우리 민족의 낙천적인 감성을 표현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그런데 지금은 이슬맺힘[結露] 현상으로 많이 훼손되어 제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다.
안악3호분
황해남도 안악군 용순면 유순리에 위치한 고구려시대의 벽화고분. 1949년에 처음으로 발견된 이 무덤은 현무암과 석회암의 큰 판석으로 짜인 돌방무덤으로 남쪽인 앞으로부터 널길·연실·앞방·뒷방으로 형성되며, 앞방은 좌우에 조그만 옆방이 하나씩 달려 있어 좌우 너비가 커지고 있다. 한편, 앞방과 뒷방은 4개의 팔각돌기둥으로 구분되어 서로 투시할 수 있고, 주실 즉 뒷방은 동벽과 뒷벽의 안쪽에 판석벽과 돌기둥을 각각 세워 회랑부를 만들고 있다. 그리고 각 방의 천장은 네 귀에 각각 삼각형 돌을 얹어 천장 공간을 좁히기를 두 번 반복하고 그 위에 뚜껑돌을 얹는 모줄임천장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오랜 모줄임천장이다.
벽화는 널길벽에 위병, 앞방의 동쪽 옆방에 부엌·도살실·우사·차고 등, 서쪽 옆방에 주인공 내외의 좌상, 앞방 남벽에 무악의장도와 묵서묘지, 뒷방 동벽·서벽에 각각 무악도, 회랑벽에 대행렬도가 그려져 있다. 결국 벽화내용은 무악대와 장송대에 둘러싸인 주실 앞에 주인 내외의 초상도를 모신 혼전과 하인들이 있는 부엌·우사·마구고 등을 두고 맨 앞은 위병이 지키는 설계이며, 이것은 왕·귀족·대관들의 생전주택을 재현시키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벽화는 벽의 면적 81㎡, 천장의 면적 58㎡ 나 되는 넓은 널방에 가득차게 그려져 있다.
또한 이 동수묘에서는 절대연대를 알 수 있는 명문이 발견되었다. 이 명문에서 보인 “永和十三年”은 동진의 연호로서 서기 357년이며 낙랑 옛땅의 중국계 주민들이 해상교통을 통하여 강남의 동진과 연락을 가지고 동진의 연호를 쓰고 있음을 말하여주고 있다. 동수묘의 주인공인 동수는 326년(미천왕 27) 에 랴오둥에서 고구려로 귀투한 무장이며, 357년(고국원왕 27)에 죽어서 안악 유순리에 묻힌 것이다.
동수묘의 구조는 여러 점에서 당대의 중국묘 형식을 본받고 있다. 즉, 남북일렬로 여러 방을 배열하는 것이나 앞방 좌우에 옆방을 설치하는 것은 한 대의 벽돌무덤의 기본 설계방법이며, 또 옆으로 넓어진 앞방에 사각형의 주실을 달아 T 자형 평면을 만드는 것은 낙랑의 덧널무덤이나 벽돌무덤에서 흔히 보는 형식이다.
또, 큰 판석으로 묘실을 짜는 것은 랴오둥반도의 한대 묘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동수묘에서 처음 보이는 고구려 고분의 특색처럼 되어 있는 모줄임천장도 산둥성 기남의 후한 대 돌무덤에 나타나 있고 팔각형 돌기둥도 이 기남묘에 있거니와 기둥 꼭대기에 두공을 얹어 천장석을 받들게 하고 있는 점이 똑같다. 모줄임천장은 원래 근동지방에서 일어난 수법이며, 그것이 중앙아시아를 거쳐 3세기에는 이미 중국본토로 들어와 있던 것이다. 고분벽화 자체도 한대에서 시행한 것이며, 특히 동수묘와 같은 고구려 전기 고분벽화에서 묘주들이 휘장을 친 방 안에 앉아 있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도 랴오둥 지방의 고분들과 같다.
결국, 연대가 확실한 가장 오래된 고구려의 고분벽화인 동수묘는 랴오둥지방에서 넘어온 동수의 무덤이며 그것은 중국의 한.위진대의 벽화고분의 전통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고구려 영토 안에 세워진 최초의 중국계 벽화고분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묘실 평면·모줄임천장·돌기둥·벽화내용 등 여러 면에서 그뒤 고구려 벽화고분의 출발점이 되고 있는 것이며 고구려 벽화고분의 발생과정에서 중국벽화고분과 고구려벽화고분을 연결하는 과도기적 존재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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